
세계적인 섬유 산업의 스케일 경쟁에 브레이크 걸리기 시작 

세계의 섬유 생산량은 2003년에 6,700만t으로 추정되며, 세계 인구는 UN 

통계에 의하면 63억 4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2005년도에는 이들이 모

두 더욱 늘어난 것이 틀림없다. 

문제점은 언제까지 세계의 섬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? 다시 

말하여 우리 인류에게 섬유 생산량의 한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? 지구가 인

류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 인류 앞에서 어쩌다 얼른거리기 시작하였

기 때문이다. 

1970년대 초의 OECD 세계 식량 문제 레포트에 의하면, 지구의 한계로서 

식량 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다. 

이에 따르면 당시 지구의 전 육지 면적은 357억 에이커(acre = 약 40아르)

이며, 경지는 이미 35억 에이커이고, 앞으로 경작 가능 토지는 30~40억 에이

커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. 당시의 세계 인구는 35억 명이므로 대략 1명당 1

에이커 정도가 되는데, 이 비율로 보면 지구의 인구 수용 능력은 70~80억 명

이 한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. 

이미 2005년에 세계 인구는 70억 명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이들 사람

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가 문제이다. 이것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태양 

에너지와 녹색 식물 생산량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. 

원자력을 뺀, 지구상의 모든 식량이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으로부터의 광 

에너지이며, 지구의 전 생산력은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인 광 에너지가 된다. 



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물질의 모양으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엽록소를 갖고 

있는 녹색 식물 말고는 없다고 한다. 녹색 식물은 지구상의 모든 것을 만드

는 제1차 생산자이며, 지구의 전 생산량은 최종적으로 지구상에 쏟아지는 태

양 에너지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의 제1차 생산력의 효율에 모든 것이 

달려 있는 것이다. 

이것을 지구상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물리적 한계의 지침이라고 보면, 지구

상에서 각종 공해가 늘어나 지구에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의 조사율(照射率)

이 떨어지면 식량 생산율도 떨어지게 된다. 

현재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. 인구가 거대한 중

국과 인도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식량 공급과 섬유 생산량

과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공해 방지, 자원 가격의 고가화에 대하여 소비자도 

소득 분배에서 불공평이 높아져 세계적으로 하류 계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

상되어, 지구 자원의 분배율에 제한이 커지며, 세계의 섬유 생산자는 스케일 

경쟁이 아니라 기술 개발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. 

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경쟁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 하게 되는데, 그

런 사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

인도 경제의 급성장일 것이다. 인도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게 되면 인구 수

용력의 한계에 더 빨리 접근하게 될 것이다. 

단기, 중기, 장기로 나누어 세계의 섬유 공업의 앞날을 내다보면, 1990년대

에는 노동 코스트를 둘러싸고, 선진국은 나라별로 경쟁에서 “제로 섬 게임

(zero sum game)”에서 패자가 되었다. 이 분야에서 승자가 된 중국은 2006년도

부터 경제 성장에 따르는 공해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로 섬 게임을 

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며, 이것이 지구 한계에 다가가는 제2단계가 될 것이



다. 

2005년에 중국 동북부의 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생겨, 우호국 러시아 연해

주의 아무르강을 오염시킨 것은 중국의 공업 발전에 큰 장애가 생길 가능성

이 있기 때문이다. 만일에 중국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국제적 제로 섬 게

임에서 질 가능성도 있다. 

중국 내에서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연해부에서는 농민과 공장 

사이에 공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, 중국이 너무나 빠

르게 공업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생산용 자원, 에너지의 소비가 크게 늘어 자

연 환경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. 

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중국 정부는 2006년도부터 자원 절약형 산업 정

책으로 바꿀 것을 공고하고, 산업 분야별로 장려, 억제, 도태의 방향성을 제

시하였다. 중국에도 산업 중 효율적인 기업이 있으므로, 비효율적이며 자원

을 낭비하는 기업을 도태하겠다는 것이다. 

중국은 이제까지 자유 분방하게 기업의 발전을 재촉해 왔기 때문에, 이에 

대한 조정 방안으로서 생산과 자연을 조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바꾸기로 한 

것은 주목할 만하다. 

중국의 경공업, 섬유 공업, 건축 재료, 석유 가공, 전력, 철강, 비철금속, 화

학 등 8개 업종의 자원 소비량은 선진국보다도 40%나 웃돌고 있었다. 에너

지 소비에 의한 GDP의 기여율은 세계의 평균 수준인 30%와 비교하여 효율

이 떨어진다고 중국 당국은 지적하고 있다. 

중국 인염행업협회(印染行業協會)가 섬유품의 온 디맨드(on demand ; 요청

에 따른 제공) 생산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, 앞으로 세계의 섬유 



생산은 규모를 먼저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

효율적으로 만드는, 그러한 지혜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

라고 할 수 있겠다. 이것이 제3단계의 제로 섬 게임이 될 것이다. ♣ 

 


